칠보산 자유학교는 
행복 편안함 자유 1학년 김나은 엄마
8/15 광복 1학년 김나은 아빠
100년 된 은행나무 3학년 장훈성 1학년 장현원 엄마
칠칠하고 보배로운 아이들이 산을 이루어 자유롭고 유쾌한 학교 3학년 장훈성 1학년 장현원 아빠
앎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배움과 실천의 현장 2학년 김안나 엄마
아이들의 천국, 어른에게 6년 보장된 믿음의 학교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학교 아이를 보냈는데 어른이 다시 어른스러워 질 수 있게 해주는 곳 4학년 태헌 엄마
칠보 산의 보물 4학년 황정아 엄마
존중(아이들과 소수에 대한) 4학년 이원지 엄마
무한도전(둘다 10주년) 4학년 이원지 아빠
아이들을 존중하며 아이들의 뜻을 묵살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위한 참 공간 4학년 이지헌 아빠
살아있는 기도인 아이들의 집 4학년 이지헌 아빠 
우리아이에게 하고싶은 것을 찾게 해준 곳 4학년 고유진 아빠
배움이 있는 놀이터 4하년 고유진 엄마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곳 4학년 정하연 엄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 4학년 정하연 아빠
겸손한 희망 2학년 정기산 엄마
살려내 고 꽃피워 내는 ET의 손끝 같은 힐링 능력을 가진 학교 2학년 정기산 아빠
새로운 삶의 문 2학년 배소윤 아빠
정말 좋은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학교
우리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부모가 다시 초등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하는 학교 2학년 조윤영 엄마
아름다운 동행 2학년 박재윤 아빠
하얀 도화지 2학년 박재윤 엄마
나에게 무한신뢰를 주는 곳 2학년 전현호 엄마
고향마을의 작은 시골분교 같은 곳 2학년 전현호 아빠
이 꽃 저 꽃 세상의 모든 꽃이 아름답다고 알려준 곳  4학년 한재민 엄마
함께한 가족들의 배움터 놀이터 3학년 조아현 아빠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3학년 이해찬 엄마
손끝엔 사랑을 발끝엔 행복을 전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3학년 이해찬 아빠
칠보 산의 보물 3학년 이용민 아빠
월요일에 학교 가기를 기다리는 즐거운 곳 3학년 이용민 엄마
참교육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있는 곳 3학년 박다원 엄마
깜깜한 바다에서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 3학년 박다원 아빠
3남매와 같이 부모가 다니는 학교 3학년 박시현 아빠
생각 속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공간 3학년 김산하 김서하 아빠
내가 다니는 학교 3학년 박시현 엄마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학교 3학년 양민서 엄마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도 자유를 선물해주는 학교 김서하 산하 엄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3학년 유서준 엄마
또 하나의 가족 3학년 유서준 아빠
아이들이 생긴 모습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텃밭 1학년 한지율 엄마
수원에 있는 청정 칠보산아래 자리잡은 비인가 초등대안학교 양지욱 양지원 엄마
온 가족이 함께 다니는 학교 양지욱 양지원 아빠
현재까지는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이상적인 학교를 훌쩍 넘어버린 꿈나라 학교 정승빈 엄마
우리가족들이 성장하는 곳 김은강 아빠
자신을 자신이라고 표현할줄 아는 정신적 귀족들이 있는 곳 김은강 엄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곳 1학년 박지민 엄마
자유로운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고 자신이 자신을 만드는 사람을 위한 곳 박지민 아빠
우리가족의 보금자리 6학년 이한결 아빠
행복한 학교 이어진 엄마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이태경 이나경 아빠 
갯벌이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서 꼬물거린다 산낙지 처럼 이태경 이나경 엄마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곳 유용주 엄마
정말 좋은 곳 유용주 아빠
어른이 되어 매우 그리울 곳 박재돈 엄마
아이들이나 학부모 모두 비슷한듯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집단 6학년 이지현 아빠
수원 청정지역 칠보산 자락 공기좋은 곳에 위치한 학교 이지현 엄마
아이들에게 할말을 하게 하는 곳 6학년 장하성 엄마
생기발랄 명랑 행복 자유 그 자체 6학년 강동윤 아빠
꿈과 끼와 열정으로 꽉꽉 찬 작지만 매운 학교 강동윤 엄마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6학년 배가현 아빠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밭 배가현 엄마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부모가 먼저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행복한 삶의 학교 6학년 남강희 아빠 
현희 강희가 멋지게 자란 곳 , 행복한 배움터 ,그리고 내인생에 또 다시 봄날을 안겨준 곳









